
ㅈ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인도는 매년 가을에 어둠을 밝히는 ‘디왈리’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힌두교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ㄱ도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구나 초, 등불 등을 
이용해 주변을 밝게 장식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축제는 총 5일간 진행되며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에 
해당하는 만큼 거의 모든 인도인들이 디왈리를 손꼽아 기다리며 
전투를 하듯 폭죽 놀이로 어디를 가든지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깁니다. 이로 인해 소음과 공기오염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됩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전통 
스위트(Sweets)를 즐기고, 친지들을 방문하여 선물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 시즌이 가장 경기가 활발하고 매출이 높은 때 
입니다. 

 

이 축제기간에 인도 총리의 국빈 초청으로 우리나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녀 갔습니다. 두 나라의 친선 교류 증진 목적인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영적인 내면과 초청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볼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 정권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며 힌두국가완성을 추구하며 
타 종ㄱ를 전면적으로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러한 힌두국가정책을 순화하여 알리고자 처음으로 힌두교 최대 
의식인 ‘디왈리’ 명절의 점등행사에 국빈으로 김정숙 여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 축제는 완전한 힌두교 축제입니다. 한 우상의 7번째 화신의 
환생과 악마를 이긴 것을 숭배하는 의식의 축제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의식으로 달이 없는 가장 어두운 밤에 등불을 환하게 
장식하고 화려하고 소란한 불꽃놀이를 합니다. 이는 우상숭배인 
사탄의 속임수와 그 흑암 중에 사는 백성들이 참 빛과 참 진리를 
찾는 울부짖음과 절망적인 영혼의 의식의 발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ㅅ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ㅇㅅ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ㅅ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두움에 거하며 빛을 
찾고 밝히기를 원하나 참 빛은 깨닫지 못하고 아예 참 빛을 
싫어하여 거부합니다. ㄱ회를 파괴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ㅅㄱ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ㄴㄴ은 어두움에 잃어버린 13억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ㄱ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ㅂ음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ㅅ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주일학교 등으로 협력하던 AFPHㄱ회와의 ㅅ역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의 아동후원결연이 장기간 지연이 되며 
ㅅ역자의 이탈과 ㄱ회 내부의 ㅅ역적인 문제와 마을에서 ㅅ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ㄱ회와 
마을에서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엡 
3:20) 께서 첸나이 시내 북부 지역으로 ㅅ역을 옮ㄱ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젊고 열정있는 현지 목사님 
부부가 영혼ㄱ원을 위한 ㅅ역의 
확장을 위하여 ㅅㄱ사와 협력을 
원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ㅅ역자들 대다수가 ㅅㄱ사와 
동역하길 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ㄱ회건축을 위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협력의 목적을 
‘오직 영혼ㄱ원을 위한 ㅂ음ㅈ도와 말씀 훈련과 양육’으로 서로 
간에 확정하였습니다. 첫 2년간에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자 ㄱ회 
증축을 위한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부터 제자훈련을 이 ‘ㄱ원자ㅇ수ㄱ리스ㄷㄱ회(SJCC)’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9명이 등록하였는데 
ㄱ회 성도 30% 
정도가 ㅅ경공부의 
열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등록비도 받고 간식 등도 
스스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읽기쉬운 타밀 ㅅ경책과 
제가 번역한 타밀 ㅅ경교제를 나누어 주며 관심과 열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중 ㅅ경을 통독한 사람도 없고 마틴 루터와 종ㄱ개혁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상숭배의 종ㄱ와 문화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며 ㅇㅅ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ㅎㄴㄴ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배워 믿음이 
더욱 자라고 ㅇㅅ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ㅂ음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옮은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ㅅ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ㅈ님의 사랑안에서 동역자님의 ㄱ도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운 계절에 따뜻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ㄱ리스ㄷ안에서 충만하시길 ㄱ도드립니다.  
 
응원해 주세요!  
1. ㄱ회를 핍박하며 ㅅㄱ사를 추방하는 이 땅의 공중권세와 악한 

영을 멸하시고 ㅂ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2. 제ㅈ훈ㄹ를 통하여 ㅂ음과 영혼ㄱ원에 열정이 있는 제자들을 
허락하소서. 

3. ㄱ회개척: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된 제자들과 영혼ㄱ원하여 
제자삼는 ㄱ회를 개척케 하소서. 

4. ㅈ일학교 및 방과후 학교: SJCC에서도 어린이 ㅈ도 ㅅ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소서. 

5. 안정적인 비자 및 신분 유지  
- 비자와 거주증을 유지할 수 있는 세금 납부액을 채워주소서. 
 

2018. 11월 
 

타밀나두에서 
 

정ㅈㅎ/ㅎㄱ 드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제자훈련과 설교> 

제자훈련 매주일, 설교 매월 마지막 주 1회  

 

 

 

 

 

 

 

 

<목회자 부부와 함께> 

 

 

 

 

 

 

 

 

 

 

 


